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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준비 본격 시작

…오는 12월 위원회의 성공적 출범 전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늘(6. 2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정식

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준비단 구성·운영을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안」

(국무총리 훈령) 공포(6. 22.)

준비단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하며,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임을 강조하고, “오는 12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준비단은 오늘부터 위원회가 출범할 ’26. 12. 3.까지 관련 법규 마련, 직제·

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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